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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중국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의향 

및 조건 조사

-하병기 선임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실) 

1. 출장 개요

ㅇ 출장자: 하병기(선임연구위원, 산업경제연구실)

ㅇ 출장 일정: 2009년 5월 30(토) - 2009년 6월 4일(목)

ㅇ 출장 지역: 중국 청도, 대련, 북경

ㅇ 출장 목적: 한국의 중국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의향 및 조건 조사

2. 주요 조사 내용

□ 한국 투자의사 

ㅇ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 등 투자 요건을 고려할 경우 한국 투자를 이

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.

   - 시장 침투 혹은 임금 등으로 중국 시장을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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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다시 한국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으며, 중국 내수시장을 모색하

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.

ㅇ 몇 개 기업은 한국 투자시 중고 설비투자의 한국 이전 여부, 외국

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해 질문

   - 최근 환율 변동이나 중국 투자여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

이 중국 철수를 고려중이나 쉽지 않음.

   - 중국내에서는 청산시 과거 관세 유예, 세금 정산, 외환 관련 정리 

등 청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경영시스템을 

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쉽지 않음.   

   - 모 대기업의 경우에도 청산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림.

 

ㅇ 중국내 투자 여건 악화와 청산의 어려움으로 최근 한국 투자기업의 

야반도주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, 이러한 야반도주는 일본 및 

대만 기업도 마찬가지로 평가

   - 일본 언론에 비해 한국 언론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보도한다고 

비평 

ㅇ 중국내에서는 청산 자체가 어려워 중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

국으로 회귀하여 투자하는 것이 어려움.

   - 현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러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언급

□ 시사점

○ 중국 정부와의 양자간 협상이나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통하여 중국

내 기업 청산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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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해외직접투자시 투자대상국의 제도 및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정리

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.


